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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그룹 엑소 레이의 미국 데뷔 앨범 수록곡‘Give Me 

A Chance’(기브 미 어 찬스) 음원이 선공개됐다.

레이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4시(이하 한국시간 기

준) 멜론, 지니, 아이튠즈, 애플뮤직, 스포티파이, QQ

뮤직 등 글로벌 음악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정규 

앨범‘NAMANANA’(나마나나)의 전곡 음원을 공

개하기에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 수록곡‘Give Me 

A Chance’의 음원을 선공개해 높은 관심을 받았

다.‘Give Me A Chance’뮤직비디오는 레이의 생일

인 7일 오전 11시 19분 유튜브 및 네이버TV SM-

TOWN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됐다

엑소 레이, 미국 데뷔
앨범 수록곡 ‘Give Me 

A Chance’ 선공개
중국 배우 판빙빙이 거액을 탈세해 천

문학적인 숫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. 

3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세

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은 조세징수법

을 내세워 판빙빙과 법정 대표 업체 등

에 벌금 5억9천500만 위안, 미납 세금 2

억8천800만 위안 등 총 8억8천394만 6

천 위안(약 1억 2,850만 달러)을 납부하

라고 명령했다.

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이 초범인 점

과 그동안 세금 미납 등으로 처벌을 받

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 마감일까지 돈을 

제대로 내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

판빙빙은 지난 7월 전 중국중앙TV 진행자 추이융위

안이‘판빙빙이 6월 영화 출연 당시 이중 계약서를 작

성, 4일 만에 6,000만 위안(약 870만 달러)의 출연료

를 받았다’고 폭로하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

다. 이후 판빙빙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

면서 해외 이주설, 파혼설, 납치설, 미국 정치 망명설, 

판빙빙, 탈세 혐의로 거액 벌금 부과 받아

수감설, 사형설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. 

판빙빙은 벌금 부과 명령을 받은 후 자신의 SNS에‘사

과문’을 발표하고“세무 당국이 조사 후 법에 의해 내

린 일련의 처벌 결정을 완전히 수용한다”면서“세무 부

처의 최종 결정에 따라 세금 추징, 벌금 납부에 최선을 

다하겠다.”며“나를 길러준 나라를, 나를 믿어준 사회

를, 나를 사랑해준 영화 팬을 저버렸다. 용서해주기 바

란다.”라고 입장을 밝혔다.

페미니스트를 자부해 온 

영국의 영화배우 엠마 왓슨

(사진) 이 공개서한을 통해 

전 세계적인 낙태 허용을 

촉구하고 나섰다.

2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

왓슨은 전날 패션 웹사이트

인‘포터’(Porter)에 게재한 

공개서한에서“전 세계적으

로 자유롭고 안전하며 법적

인 낙태 관리가 필요하다.”며 낙태금지 규정 폐지를 

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.

왓슨은 2012년 치과의사였던 사비타 할라파나바르

의 죽음이 아일랜드에서 낙태금지 규정 폐지를 불러

왔다며 그녀에게 경의를 표한 바 있다. 당시 31세였던 

인도 출신 할라파나바르는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

진단을 받았으나 낙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

거부당했다. 그는 결국 태아

가 숨지고 나서 수술을 받았

지만, 그 여파로 패혈증이 악

화해 사망했다. 이후 이에 항

의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, 결

국 아일랜드는 지난 5월 실시

한 국민투표에서 엄격한 낙태

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폐

지하기로 했다.

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

현재 125개국에서 낙태를 제한하고 있어 전 세계 여

성 42%가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. 낙태를 전면 금지

한 국가만도 26개국에 이른다.

왓슨은 올해 직장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

기 위한‘정의와 평등기금’(Justiceand Equality Fund)

에 100만 파운드(약 110만 달러)를 지원하는 등 그동

안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.

엠마 왓슨, “전세계 낙태 허용해야” 공개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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